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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14.(수) 15:30 (2026. 10. 15.(목) 조간)

“승강기 안전 높이고, 중장년 일자리 넓힌다” 
- 노사발전재단-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업무협약
- 안전 점검 전문 인력 양성·취업지원 확대

  노사발전재단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안전 점검 전문 인력 양성과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0월 14일 영남지사 부산중장년내일
센터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고성균)과「승강기 산업 인력 양성 
및 중장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채용 수요에 맞춰 중장년 구직자를 
발굴·교육하고, 경력지원제를 통한 일경험을 거쳐 취업까지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기업 
현장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양 기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산업·안전 분야 전문성과 노사발전재단의 중장년 고용서비스를 
결합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승강기 산업 수요에 기반한 중장년 인력 양성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경력개발 지원 ▲우수사례 발굴과 협업모델의 
전국 확산 등을 함께 추진한다.

  노사발전재단은 구직자 모집과 상담, 직무교육, 채용행사 및 경력지원제 
운영을 맡고, 취업 후 현장 적응과 장기 근속을 지원한다. 한국승강기안전
공단은 유지관리업체의 채용수요 발굴을 돕고 직무·자격·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직무교육 개발 자문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도 협력한다.



- 2 -

  양 기관은 지난 2년간 부산에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채용 수요를 
발굴하고,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일경험, 취업, 역량 개발을 
연계해 왔다. 2025년에는 19개 기업과 함께 27명이 일경험에 참여해 16명이 
취업했고, 2026년에도 8월까지 18명의 취업을 지원했다. 양기관은 이러한 
현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승강기 안전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직무 역량과 전문 기술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중장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연결해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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